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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생과 착취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

- 학교비정규직(교육공무직) 파업을 지지하는 청소년인권단체 성명

 

 

학교비정규직(교육공무직) 노동조합들이 7월 3일부터 공정임금제 실시 등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
할 계획이다. 이번 파업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,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등의 저임금 현
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.

 

문재인 정부와 시·도 교육감들은 선거 당시 ‘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’, ‘공정임금제 도입’ 등을 공
약한 바 있으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. 이에 더해 교육부·교육청 등이 성실하게 노조와 교섭에 응하
지 않았기 때문에 총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. 우리 청소년인권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의 노동 조건 개선 요
구 그리고 이를 위한 쟁의를 지지한다.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단 걸 핑계 삼아 파업을 비난하는 일부
언론이나 정부 측 등의 몰상식한 언행이 없기를 바란다.

 

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 등의 활동은, 사명감과 헌신에 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오랜 세
월 동안 자리 잡고 있다. 그러나 이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, 교육 관련 노동자들
의 희생과 그들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였다.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
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.

 

학생들의 교육권은 며칠간의 학교 운영상의 곤란이나 불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. 좋은 교육은 좋은 학교 일
터에서 그리고 좋은 사회에서만 가능하다.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대우하고 차별 없이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 그
리고 사회를 만드는 것이, 더 나은 교육을 만들고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길이다. 그러므로 우리
는, 교직원, 학교비정규직 등 학교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권리, 파업 등 쟁의를 할 권리를 포함하여 노
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받는 학교를 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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